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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무단 경작지에 대해 칼을 빼들
었다.

○ 인천경제청은 17~18일 송도 6공구 힐스테이트레이크 인근 호수변과 바
다 방면 공한지 내 무단 경작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, 불법 적치
물 4톤 가량을 폐기 조치하고 불법 경작지를 원상 복구했다. 장소는 5
곳 총 8,000㎡에 달하며 행정대집행은 개청 이후 처음이다.

○ 무단 경작지는 불법 경작에 따른 농업 폐기물(폐비닐) 등 불법 적치물이 오랜 
기간 방치되고 비료가 살포되는 등 도시미관을 훼손해 온 곳이다. 인천경제청
은 “그 동안 지속적인 원상복구 계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
과 생활 환경 저해를 가져오는 불법 경작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같
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”고 밝혔다.

○ 인천경제청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이를 예고하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통보하는 
등 준비를 했으며 현장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, 관할 지구대 및 소방서의 
협조를 요청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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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경제청, 공한지 무단경작에 칼 뺐다
개청 이후 처음 송도 6공구 5곳에 행정대집행 실시

농업 폐기물 불법 적치 등 주민 불편 한계 넘어… 앞으로도 엄정 대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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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공한지 내 무단 경작지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
정 대처할 계획이다. 

○ 이화영 인천경제청 기획정책과장은 “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공한지의 유지·관
리를 위해 현장을 단속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악취 등 주민불편이 한계를 
넘어 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”며 “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경작 행위가 
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 


